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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도약하라, 여성 노동자의 이름으로!”�115주년 ‘3.8세계여성의 날’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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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3월8일(수)





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3월 8일(수), 서울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‘제115주년 세계여성의 날’ 기념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 대회에 참석하여 성평등 노동시장 실현을 향해 전진하자며 결의를 다졌다. ��이번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렸으며, 참가자들은 ○친자본, 반노동 정부에 맞서 강력한 조직적 투쟁 과 노동개악 분쇄 ○여성노동자의 노동권 강화와 성평등 노동시장 구현 ○여성 대표성 강화, 성별 임금 격차 해소,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○가사,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등을 소리 높여 외쳤다. ��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 “올해 우리 가 마주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등 엄중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노동을 탄압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”며 “이러한 정부의 노동개악 독주가 특히 여성노동자의 삶에 직격탄 으로 다가올 것”이라고 규탄했다.��특히 “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언제나 희생 1 순위 로 내몰렸던 여성노동자들에게 또 어떤 희생을 강요할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투쟁으로 맞설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��이날 대회에서 한국노총 23개 회원조합에 서 28명의 간부가 여성노동자상을 수상 했으며, KT노동조합 조합원들로 구성된 난타 ‘K두드림’ 팀이 공연을 해 주목을 받았다. ��KT노동조합, 각 지부별 다양한 축하 이벤트 시행 ���������한편, KT노동조합도 여성의 날을 맞아 장미꽃 증정 및 티타임, 둘레길 걷기 등 각 지부별로 다양한 축하 행사와 이벤트를 가졌다. ��또한 노동조합이 지난 2월 13일부터 공모한 ‘여성에게 힘이 되는 당신의 한마디’ 응모전에는 총 340명의 여성조합원이 참여해 높은 열기를 보여주었다. 노동조합은 340명의 조합원에게 기프트콘을 선물했으며, 향후 우수작 10여 편을 선정해 노보 ‘터’에 소개할 계획이다. 








